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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 농업·농촌은 정밀농업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팜을 도입하여 농

업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젊은 세대의 농업·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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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농

업·농촌의 현실을 살펴보면 고령화 현상과 농업인구의 감소 

그리고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1-3].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와 농업전

망 2020에 따르면 Table 1과 같이 농가인구는 1999년 기준

으로 421만 명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약 225만 명으로 감

소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인 농가인구의 비율이 1999년에 

21.1%에서 2019년도에는 46.6%로 증가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18년도 64.9%에서 2019년도

에는 64.1%로 0.8%p 정도의 감소가 전망되며, 2029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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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로 연평균 0.2%p 정도가 감소하여 도시근로자와 농가

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2, 4].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비부머(55∼63년생) 세대의 47.8%

가 귀농이나 귀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5]. 이 

같은 귀농·귀촌 의사가 실제 귀농·귀촌의 실행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농가인구 감소 그리고 도시

근로자와 농가의 소득격차 등의 현상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1].

하지만 현실적으로 귀농·귀촌을 실행한 일부 귀농인이나 

귀촌인들은 도시와 다른 주거나 주택 환경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기존 지역주민과의 갈등, 영농에 대한 경험이나 기술 

부족으로 인한 실패 등 여러 원인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귀촌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6].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에서는 2018년부터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이주지역 및 

품목 선택 시 도움을 주기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데이

터기반 귀농지역 및 품목 안내 서비스를 준비해서 시범 적용 

후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현황과 귀농·귀촌을 위한 

의사결정 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귀농·귀촌 희망

자들의 이주지역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결정요인

들에 대해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

해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으로는 귀농·귀촌 등 농업·농촌분야의 관련 전문

가 및 농정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약 2

주간의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하여 다 기준 의사결정기법

인 AHP 분석을 통해 이주지역 선택 결정요인의 각 항목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구체적

으로는 우선 기존의 귀농·귀촌 관련 연구문헌을 검토하여 이

주지역 선택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기존 연구에서 선택하고 있는 이주

지역 선택기준이나 결정요인 중에서 빈도가 높으며 대표적인 

상위개념을 1차 계층인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였고, 이후 기 

수집된 요인들 중 빈도수와 중요도가 높은 요인을 선별하여 

상위개념인 주요 요인별로 분류한 후 2차 계층인 하위 요인

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회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정된 1ㆍ2차 계층 각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각 요인 간 중요도의 차이

를 평가하여 구조화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귀농·귀촌 개념

정부에서 통계조사에 사용하는 귀농인은 농어촌에 이주해

서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농업경영체에 등

록하거나 전입신고 또는 이장확인에 의해 집계되고 있다. 연

구자들은 귀농 혹은 귀촌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서 직업 중

심으로 분류하고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1, 8], 귀농인을 

농촌 출신으로 도시에 거주하며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유턴자이거나, 

도시 출신이거나 또는 농촌에 거주하는 비 농업인으로서 농

업이 아닌 직업은 버리고 농업만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종사

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여 좁은 의미에서 귀농·귀촌으로 정의

하고 있다[1, 9]. 

정부 통계조사 시 사용하는 귀촌인은 전원에서 생활을 영

위하기 위해 농어촌에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로는 사업자나 회사

원 등의 직업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둘째로는 별도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

다. 셋째는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도시로 출근하는 사람은 대

상에서 제외한다. 넷째, 별도로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서 농업

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정

년퇴직하고 농촌으로 이주해서 직업이 아닌 자급자족을 위해 

농산물을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귀촌자라 할 수 있다[1, 5].

2.2 귀농·귀촌의 이주지역 결정요인 선행 연구

인구이동 이론에는 중력모형, 선별성 모형 등 여러 이론이 

존재하며, 인구이동의 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

다. 특히, 이들 이론에서 유래한 압출흡인모형은 지역 간 인

구의 이동을 유출되는 지역의 압출요인과 유입되는 지역의 

흡인요인 상호간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10].  

귀농·귀촌을 위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오수호는 도시압출

요인으로 실직이나 사업실패 그리고 도시생활에 대한 염증 

등, 농촌흡인요인으로는 건강관리나 밝은 농업전망, 노후대

비나 쾌적한 환경, 이상적 삶 등을 제시하고 있다[11]. 또한 

division 1999 2018 2019
2029

(Estimation)

Farming Population

(ten thousand people)
421 231.5 224.5 191.5

over 65 years of age 

Farming population 

ratio(%)

21.1 44.7 46.6 55.7

Urban Workers' 

Household Income 

Ratio of Farm 

Household Income to 

Proportion(%)

83.2 64.9
64.1 

(Estimate)
61.9

Table 1. Percentage of Farm Income to Farming Population 

and Urba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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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능수 외 1명은 귀농동기로 건강이나 도시적 삶 탈피, 전원

생활 동경과 여가생활, 자녀교육이나 일자리, 농사 전업이나 

소득, 생태적 삶이나 영농승계, 생활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12], 김성수 외 5명은 도시압출요인으로 사업

실패나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등, 농촌흡인요인으로는 노후

대비와 인간다운 삶, 건강이나 전원생활, 영농승계 등을 제시

하고 있다[13]. 서규선 외 1명도 도시압출요인으로 소음이나 

높은 물가, 주택난이나 환경오염 등, 농촌흡인요인으로는 적은 

생활비, 쾌적한 자연환경 및 조용한 전원생활 등으로 분류하여 

귀농이나 귀촌의 의사 결정요인에 관하여 연구하였다[14].

한편 귀농·귀촌 이주지역 선택 결정요인으로 오병철은 의

료여건과 시설, 연고지, 자연환경과 풍수 등을 제시하였으며

[15], 노용호 외 1명은 대도시 접근성과 교통, 주택 및 토지 

가격, 농지 실거래 및 임대가격, 주생산 작목, 자연환경과 풍

수 등을 살펴보았고[16], 장동헌은 영농 소득기회와 안정성, 

영농 지원정책을[17], 김상균은 교육훈련 지원정책과 영농 지

원정책 측면을 제시하였다[18]. 또한 성주인 외 1명은 의료여

건과 시설, 교육여건과 시설, 기존 귀농·귀촌자의 정보, 연고

지, 주택 및 토지가격, 농지 실거래 및 임대가격, 주 생산 작

목, 영농 소득기회, 자연환경과 풍수, 기후/토양, 주거정보 및 

일자리 정보 등을 제시하였고[19], 우성호 외 1명은 의료여건

과 시설, 교육여건과 시설, 기존 귀농·귀촌자의 정보, 대도시 

접근성, 연고지, 주택 및 토지가격, 농지 실거래 및 임대가격, 

주 생산 작목, 자연환경과 풍수, 기후/토양, 주거정보 및 일자

리 정보 등을[20], 강봉임은 의료여건과 시설, 교육여건과 시

설, 대도시 접근성, 행정·치안시설, 쇼핑·문화시설, 지역의 

규약 및 문화정보, 주택 및 토지가격, 농지 실거래 및 임대가

격, 영농 소득 기회 및 안정성 등을 제시하였다[6]. 이러한 선

행연구들을 통해  귀농·귀촌 이주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주요 

요인과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3 AHP 분석

본 연구에서 귀농·귀촌 의사결정요인을 연구함에 있어 이

주지역 선택 시 각 결정요인 간 상대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

를 분석하기 위해 AHP 분석을 활용하였다. AHP 분석은 전문

성과 현장감을 갖춘 전문가들의 통찰력 및 체계적인 분석 과정

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석 기법의 하나이

다[22]. 그리고 AHP 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요인을 계층화한 

후, 요인 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중요도를 추출할 수 

있고, 어떠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과학적인 

분석 절차를 활용하여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23-26].

당초 AHP 분석은 펜실베니아 대학의 Thomas Satty 교

수가 1971년 미 국방성의 비상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

업에서 사용되었으며, 체계적인 이론은 1980년 Satty, 1982

년 Satty & Vargas에 의해서 완성되었다[27-29]. 이후 

AHP 분석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발전되어 자원배분을 위

한 편익이나 비용분석,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포트폴리오 선

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AHP 분석은 의사결정 시 여러 평가기준으로 구성되

어 있을 때 평가를 위한 기준들을 계층화 후 이 계층에 따라

서 중요도를 정하는 다 기준 의사결정 기법이다[30]. 그리고 

AHP 분석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직관 등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적인 평가기준은 물론이

고 질적인 평가기준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분

석과정도 직관적이고 쉬우며, 반복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일

관성을 갖고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27, 31, 32]. 

일반적으로 AHP 분석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문제를 처리

하고자 할 때 Fig. 1과 같이 5단계를 거친다[28].

AHP 분석에서 데이터의 일관성 검증을 위해 일관성 지수

(Consistency Index : CI)를 무작위 지표(Random Index: 

RI)의 평균으로 나눈 값, 즉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n: 

CR)을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응답의 일관성 비율이 0.1 이하

이면 합리적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며, 0.2 이하인 경

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

다. 그러나 0.2 이상의 값을 갖게 되는 경우는 일관성이 부족

하다고 평가한다[33].

결과적으로 AHP 분석은 의사결정 시 여러 대안들의 요소

들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중치를 비율로 산출하는 기법으

로,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계층적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의 요

소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기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34].

즉, AHP 분석은 일반적인 통계처리와 달리 다양한 평가요

소들을 쌍대비교를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비교

하는 각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

가 높은지를 비교하고 확인 가능하다. AHP 분석은 평가 결

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의견

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기법으로, 해당분야 전문가

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35].

Fig. 1. AHP Analysis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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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factor

Sub
factors

Definition Related research

Social 
factors

Medical 
facilities/conditions

Distance, etc. to medical facilities, such as hospitals, clinics, 
public health centers, etc. in the area

B. C. Oh(2006), J. I. Sung et al(2012), N. S. 
Son et al(2014), S. H. Woo et al(2015), B. I. 

Kang(2017), etc

Educational 
facilities/conditions

The presence or abse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such as schools 
or academies in the area, the presence or absence of children's 
remains/entertainment facilities in the area, the distance from 

home to educational facilities, etc.

J. I. Sung et al(2012), N. S. Son et al(2014), 
S. H. Woo et al(2015), B. I. Kang(2017), etc

Information of the 
existing   

Urban-to-Rural 
migrants

Information on migration areas, cultivated items, income, etc. 
selected by existing Urban-to-Rural migrants

J. I. Sung et al(2012), N. S. Son et al(2014), 
S. H. Woo et al(2015), etc

Metropolitan 
accessibility/
    traffic

The presence or absence of bus stops or train stations in the 
area, distance from home to downtown and commercial areas, etc. 

Y. H. Noh et al(2007), S. H. Woo et al(2015), 
B. I. Kang(2017), etc

Convenience 
facilities such as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presence or absence of administrative and security facilities, 
such as eup-myeon offices, police stations, and fire stations, etc. 

in the relevant area
B. I. Kang(2017), etc

Shopping and 
cultural facilities

The presence or absence of shopping, culture and sports facilities, 
such as department stores, marts, convenience stores, theaters, 

sports facilities, etc. in the area; 
B. I. Kang(2017), etc

Local 
conventions/cultural 

  information

Information such as development funds or specific activities in the 
area (participation in village activities, village art, etc.) when 

entering a specific area for returning to farming or returning to 
rural areas;

B. I. Kang(2017), etc

Hometown/a place 
of association

An area, etc. in which the area is related or related to itself, 
relatives, acquaintances, etc. (birthplace, growth place, residence, 

etc.)

B. C. Oh(2006), J. I. Sung et al(2012), N. S. 
Son et al(2014), S. H. Woo et al(2015), etc

Economi
c factors

Housing/land prices
The possibility of an increase in land and housing prices in the 

area, the increase in value as a future asset, etc.

B. C. Oh(2006), J. I. Sung et al(2012), N. S. 
Son et al(2014), S. H. Woo et al(2015), B. I. 

Kang(2017), etc

Farmland price and 
lease price

Appropriateness of the sale and sale price of farmland in the 
area, appropriateness of maintenance costs and expenses, etc

B. C. Oh(2006), J. I. Sung et al(2012), N. S. 
Son et al(2014), S. H. Woo et al(2015), B. I. 

Kang(2017), etc

Major crop types/ 
status of 

production
Types of cultivated items, production volume, etc. in the area

B. C. Oh(2006), J. I. Sung et al(2012), N. S. 
Son et al(2014), S. H. Woo et al(2015), etc

Agricultural 
distribution     

conditions/facilities

The presence and distance of facilitie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ion distribution centers and local food stores in the are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2018), etc

Farming income  
opportunities/stabili

ty
Information on farm income in the area, etc

D. H. Jang(2009), J. I. Sung et al(2012), N. S. 
Son et al(2014), B. I. Kang(2017), etc

Environ
mental 

and 
Policy 
factors

Natural 
environment and 

    disaster

Status of natural or geographical environment, such as paddy 
fields, fields, mountains, rivers, lakes, etc. in the area

B. C. Oh(2006), Y. H. Noh et al(2007), J. I. 
Sung et al(2012), N. S. Son et al(2014), S. H. 

Woo et al(2015), etc

Climate/soil
Weather conditions and soil-related conditions such as average 

temperature, weather, and precipitation in the area
J. I. Sung et al(2012), N. S. Son et al(2014), 

S. H. Woo et al(2015), etc

Facility 
environment 

    information

Hazardous environmental information, such as barns/factory 
facilities, etc. in the area 

S. H. Woo et al(2015), etc

Residential 
Information

Information on the sale and lease of an empty house or 
house/land in the area

J. I. Sung et al(2012), N. S. Son et al(2014), 
S. H. Woo et al(2015), etc

Job information
Information, etc. to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earn 

income through labor or farming in the relevant area
J. I. Sung et al(2012), N. S. Son et al(2014), 

S. H. Woo et al(2015), etc

Education and 
training support

    policy

Whether local governments and surrounding public institutions in 
the area provide polici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relation to 

improving quality of life or farming
S. G. Kim(2012), S. H. Woo et al(2015), etc

Settlement/ farming 
support policy

Whether local governments and surrounding public institutions in 
the area provide policies for the settlement of return to farming 

or farming support

D. H. Jang(2009), S. G. Kim(2012), S. H. Woo 
et al(2015), etc

Table 2. Classification of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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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농·귀촌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도 귀농·귀촌의 사회

적 중요성을 인식해서 2009년부터 농지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융자나 교육 그리고 다양한 정보제공 등 지원 대책을 추

진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사례는 소수에 불과하고 영

농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불안정 그리고 지역

에 대한 여러 정보의 부족 등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어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귀농·귀촌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

면 ‘11년 귀농·귀촌 가구 수는 1만 가구를 넘었으며, ‘17년 

12,630 가구, ‘18년 11,961 가구 그리고 ‘19년에는 11,422

가구로 조사되었다. 또한 귀촌인 가구도 ‘17년 334,129 가

구, ‘18년 328,343 가구 그리고 ‘19년에는 317,660 가구로 

조사되었다[36].

한편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귀농·귀촌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귀농에는 평균 25.1개월이 소요되고 귀

농가구 중 59.9%가 귀촌가구 중에는 21.1%가 귀농·귀촌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2와 같이 71.1%가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가족

이나 지인을 통해서 얻었으며,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귀농가구의 27.3%와 귀촌가구의 41.7%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음이 Fig. 3과 같이 

조사되었다[5].

이와 함께 2017년 창녕군에서 추진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에 의하면 귀농을 결정하기 전 탐색 단계에서는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정보 획득의 어려움(30.7%), 귀농 결정 후 준비 단

계에서는 귀농인의 영농계획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의 부족

(22.4%), 창녕군으로 이주 후 정착 단계에서는 의료·복지나 

문화시설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7].

한편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returenfarm.com)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특성 분석을 통

한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5년부터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년 8월 현재 7,755명이 응답하였

다[38].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귀농·귀촌 희망자의 연령은 

50~60대가 58.9%, 40대가 24.5%, 30대 이하가 15.9%, 70

대 이상이 0.7% 순이며, 성별은 남성이 73.8%, 여성이 

25.9%, 무응답이 0.3%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희망 형태로

는 귀농이 56.5%, 귀촌이 27.7%, 미정이 15.9%이며, 연령

이 낮을수록 귀농 희망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귀촌 

희망 비율이 높았다. 또한 관심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분야

나 정책으로는 귀농·귀촌 소양교육이 12.4%, 지역현황 

10.4%, 농지 10.1%, 주거가 9.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4. 귀농·귀촌 이주지역 선택 결정요인 AHP 분석 

4.1 조사 개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이주지역 선택기준의 평가 구조화

를 위해 계층구조를 다음 Fig. 4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AHP 

설문의 구성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정책적 요인

의 3가지 주요 요인과 2차 계층에 20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

성된 AHP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귀농·귀촌 등 농업·농촌분야의 관련 전문가 

및 농정 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 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

인을 통해 AHP 분석을 위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33부의 

자료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고, 이중 일관성 지수(CI)

가 0.2 이상인 7부를 제외하고 신뢰도 검증을 완료한 26개의 

자료를 가지고 AHP분석을 통해 각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도

출하였다[33].

통상적으로 AHP분석은 엑셀이나 Expert Choice, DRESS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자료를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

Fig. 2. Path of Obtaining Information on Returning to 

Farming and Returning to Rural Areas   

Fig. 3. Problems of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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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www.ssra.or.kr)을 통해 각 계층구조별 기준요소를 상

호 비교하여 중요도(Weight)와 일관성 지수(CI)를 분석하였

다. 클라우드 기반의 사회과학연구 자동화 시스템은 GNU/ 

GPL(GNU Not Unix/General Public License) 기반의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들로 개발되었다. 특히 통계분석이 가능한 

R 패키지들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통계뿐만 아니라 PLS 

(Partial Least Square) 구조방정식 모델링 등의 고급 통계

분석 기능을 지원한다[39].

4.2 분석 결과  

우선, 귀농·귀촌 이주지역 선택 결정요인의 1차 계층인 주

요 요인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정책적 요인”

등 3개 항목으로 계층화 하였으며, 1차 계층에 대한 AHP분

석의 일관성 지수는(CI)는 0.00050로 Table 4와 같이 신뢰

도를 보였다.

이들 항목간의 AHP 중요도는 “경제적 요인”항목이 다른 2

가지 항목에 비해 0.4219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사회적 요인” 0.33131%, “환경·정책적 요인” 0.24674% 

순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Fig. 5와 같이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귀농·귀촌을 

위해 이주지역 선택 시 생활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경제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

Division First rank(Ratio) Second rank(Ratio) Third rank(Ratio) Fourth rank(Ratio)

Age of those who wish 

to return to farming 
and rural areas

50~60s(58.9%) 40s(24.5%) under 30s(15.9%) 50s and Higher(0.7%)

Gender male(73.8%) female(25.9%) No response(0.3%)

Choosing to return to 

farming or return to 
rural areas

Farm-returning
(56.5%)

Rural-returning
(27.7%)

Undecided and no 
response(15.9%)

Areas of interest in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Gyeonggi-do 

Province(14.6%)

Gangwon-do 

Province(11.0%)

Jeollanam-do 

Province(10.3%)

Chungcheongnam-do 

Province(10.1%)

Areas of interest and 
support policies

Training for farming 
and returning to rural 

areas(12.4%)

Regional status(10.4%)
Farmland 

Information(10.1%)
Residential 

Information(9.1%)

Table 3. Results of DB Characteristics Analysis for Those who Wish to Return to Farming or Returning to Their Hometowns 

Fig. 4. Structural Diagram of Determining Factors for the Selection of Rural and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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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귀농·귀촌 이주지역 선택 결정요인에서 가장 중요하

다고 나타난 “경제적 요인”의 2차 계층인 하위 요인은 "주택 

및 토지가격", "농지실거래 및 임대가격", "영농 소득기회 및 

안정성", "주 생산 작목 및 생산현황", "농산물 유통여건 및 시

설" 등 모두 5개 항목으로 계층화 하였으며, “경제적 요인” 

대한 AHP분석의 일관성 지수는(CI)는 0.00752로 Table 5

와 같이 신뢰도를 보였다.

이들 항목간의 AHP 중요도는 “주택 및 토지가격”항목이 

다른 4가지 항목에 비해 0.34463%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농지실거래 및 임대가격” 0.23913%, “영농 소득기

회 및 안전성” 0.16275%, “주생산 작목 및 생산현황” 

0.13773%, “농산물 유통여건 및 시설” 0.11576% 순의 중요

도를 갖는 것으로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주택 및 토지가격”, “농지실거래 및 임대가격”등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귀농·귀촌을 추진하게 되면서 초기에 경제

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이나 농지 등을 구입하

기 위한 초기 비용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농·귀촌 이주지역 선택 결정요인에서 2번째로 중요하다

고 나타난 “사회적 요인”의 2차 계층인 하위 요인은 "대도시 

접근성 및 교통", "의료여건 및 시설", "교육여건 및 시설", "행

정 및 치안시설", "쇼핑 및 문화시설", "연고지", "기존 귀농·귀

촌자 정보", "지역 규약 및 문화 정보" 등 모두 8개 항목으로 

계층화 하였으며, “사회적 요인” 대한 AHP분석의 일관성 지

수는(CI)는 0.00967로 Table 6과 같이 신뢰도를 보였다.

이들 항목간의 AHP 중요도는 “대도시 접근성 및 교통”항

목이 다른 7가지 항목에 비해 0.20769% 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으로 "의료여건 및 시설" 0.19147%, "교육여건 및 

시설" 0.14993%, "행정 및 치안시설" 0.12469%, "쇼핑 및 

문화시설" 0.11906%, "연고지" 0.08148%, "기존 귀농·귀촌

자 정보" 0.06901%, "지역 규약 및 문화 정보" 0.05667% 순

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Fig. 7과 같이 나타났다.

“대도시 접근성 및 교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귀

농·귀촌을 통해 대도시 등 도시와 떨어져 생활을 하지만 필요 

시 이전에 삶을 영위하던 대도시의 접근성이나 교통 여건 등

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농·귀촌 이주지역 선택 결정요인에서 마지막 순위로 나

타난 “환경·정책적 요인”의 2차 계층인 하위 요인은  "주거 

정보", "일자리 정보", "자연환경 및 풍수", "정착 및 영농 지원

정책", "시설환경 정보", "기후 및 토양", "교육훈련 지원정책" 

Category CI Sub Category Weight(%) Ranking

Determinants of Choice of Returned 

Farm and Returned Areas
0.00050

Economic factors 0.42195 1

Social factors 0.33131 2

Environmental and Policy factors 0.24674 3

Table 4. Results of Primary Factor Analysis of Selecting Rural and Rural Migration Areas

Fig. 5. Results of Primary Factor Ranking

Category CI Sub Category Weight(%) Ranking

Economic factors 0.00752

Housing/land prices 0.34463 1

Farmland price and lease price 0.23913 2

Farming income opportunities/stability 0.16275 3

Major crop types/ status of production 0.13773 4

Agricultural distribution conditions/facilities 0.11576 5

Table 5. Economic Factor Analysis Results

Fig. 6. Economic Factor 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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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모두 7개 항목으로 계층화 하였으며, “환경·정책적 요인” 

대한 AHP분석의 일관성 지수는(CI)는 0.00367로 Table 7

과 같이 신뢰도를 보였다.

이들 항목간의 AHP 중요도는 “주거 정보”항목이 다른 6가

지 항목에 비해 0.23227%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

일자리 정보" 0.14109%, "자연환경 및 풍수" 0.13819%, "정착 

및 영농 지원정책" 0.12746%, "시설환경 정보" 0.12565%, "기

후 및 토양" 0.12250%, "교육훈련 지원정책" 0.11284%, 순

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Fig. 8과 같이 나타났다.

“주거정보”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귀농·귀촌을 고민하고 

이주할 지역을 선정할 때 주거지 정보나 일자리 정보 등이 우

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주 초기에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제언   

5.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귀농·귀촌 현황과 귀농·귀촌을 위한 의사결정 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귀농·귀촌 시 이주지역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결정요인들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AHP 분석의 중요도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귀농·귀

Category CI Sub Category Weight(%) Ranking

Social factors 0.00967

Metropolitan accessibility/traffic 0.20769 1

Medical facilities/conditions 0.19147 2

Educational facilities/conditions 0.14993 3

Convenience facilities such as 

administration and security
0.12469 4

Shopping and cultural facilities 0.11906 5

Hometown/a place of association 0.08148 6

Information of the existing
Urban-to-Rural migrants

0.06901 7

Local conventions/cultural information 0.05667 8

Table 6. Social Factor Analysis Results

Category CI Sub Category Weight(%) Ranking

Environmental and Policy factors 0.00367

Residential Information 0.23227 1

Job information 0.14109 2

Natural environment and disaster 0.13819 3

Settlement/farming support policy 0.12746 4

Facility environment information 0.12565 5

Climate/soil 0.12250 6

Education and training support policy 0.11284 7

Table 7. Environmental and policy factor analysis results

Fig. 7. Social Factor Ranking
Fig. 8. Environmental and Policy Factor 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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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을 위한 이주지역 선택 결정요인의 1차 계층인 “경제적 요

인”, “사회적 요인”, “환경·정책적 요인” 중 거주 및 농업 활

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요소인 “경제적 요인”을 제일 

우선 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의 2차 계층인 5개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주택 및 토지가격”항목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귀농·귀촌을 추진하게 되면서 초기에 경제적인 측면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이나 농지 등을 구입하기 위한 초기 

비용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요인”의 2차 계층인 8개의 하위 요인 중에서 

“대도시 접근성 및 교통”항목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이는 귀농·귀촌을 통해 대도시 등 도시와 떨어져 생활을 

하지만 필요 시 이전에 삶을 영위하던 대도시의 접근성이나 

교통 여건 등을 우선 고려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그리고 “환경·정책적 요인”의 2차 계층인 7개의 하위 요인 

중에서 “주거정보” 항목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주 초기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귀농·귀촌 추진 시 이주

지역을 선택하기 위한 요인과 요인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5.2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농가인구가 점차 늙어

가고 있고 또한 줄어들고 있는 한국의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

한 방편 중 하나로 새로운 ICT 기술을 도입하여 농업의 편리

성과 접근성을 높이면서 젊은 세대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40]. 

하지만 한국의 농업·농촌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사항들이 있다. 절대적인 인구감소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이나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 10년간 도시인의 귀농·귀촌으로 줄어드

는 농촌이나 지방의 인구를 다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버

티고 있다[41, 42].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귀농·

귀촌인의 부적응으로 역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으며, 귀

농·귀촌인구가 다소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36, 41, 42]. 귀농·

귀촌 정책 등의 장려를 통해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세가 둔화

하고 있으나, 도시 거주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 

정책은 고령화 현상과 농업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문제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생산 활동이 제한되는 은퇴자 중심의 귀농, 귀촌은 이미 초 

고령화 단계에 진입한 농촌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위기

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소소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농촌인구나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로 인해 야기되는 농촌의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들이 모

색되어야 한다[43].

Fig. 9.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 Integrated System Conceptua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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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민간 그리

고 귀농·귀촌인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및 정책 협의 및 실행

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44, 45]. 즉, 정부부

처는 지자체의 지역별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하고, 각 지자체들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이주

지역이나 재배품목 정보들을 파악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들에

게 맞춤형 지역정보를 제공하면서 또한 지역내 귀농·귀촌인

들이 잘 적응하고 귀농·귀촌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활동들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는 귀농·귀촌 정

책이나 정보 등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둘째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사전 준비된 안정적인 귀농·귀

촌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

해야 한다[46]. 폐교 등을 활용한 농촌유학 프로그램 확대, 

빈집 등을 활용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도입으로 농촌 생활

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를 연계한 귀농교육 기

회 제공 등을 통해 도시 청년의 적극적 유입을 유도하며, 빈

집 등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정착에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안

정적인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등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가칭) 귀농·

귀촌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47]. 이 귀

농·귀촌지원 통합시스템은 귀농·귀촌 희망자와 기존 귀농·귀

촌인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맞춤형 정보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귀농·귀촌 사전준비 전 과정은 물론이고 귀농·

귀촌 이후의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도는 Fig. 9와 같으며, 여기에서는 일자리 정보, 주거정

보, 재배품목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이주지역 선택 시스템 등

의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

가 빅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귀농·귀촌지원 통합시스

템에 정부부처, 지자체 그리고 민간도 이해 당사자로 참여시

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목표로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지금까지 귀농·귀촌 관련 연구는 “누가, 왜 귀농·귀촌 하

는가” 라는 측면에서 귀농·귀촌자의 특성 및 귀농·귀촌 동기

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있었으나, “어디로 귀농·귀촌

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귀농·귀촌 목적지나 이주지역 결

정과 관련한 연구는 비교적 미흡하였다[10, 20]. 이에 본 연

구는 귀농·귀촌 의사결정 요인 중 이주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로는 귀농·귀촌 등 농업·농촌분야

의 관련 전문가 및 농정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 즉, 정

책의 공급자 위주이며, 실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직접 경

험해 본 수요자의 관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귀농인 관점과 귀촌인

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규명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하여, 궁극적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농업·농촌

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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